
 

 

제45권 제12호   2025년 2월 2일 

2 7 0 1  W . 2 3 7 t h  S t .  T o r r a n c e ,  C A  9 0 5 0 5 

www.103skcc .org    103skccusa@gmai l .com 

담임신부  626-215-7224 

전교수녀  213-804-9151 

평협회장  310-408-1443 

연령회장  310-749-8942 

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  교회는 물을 축성함으로써 정화한다. 그 안에 잠재하는 

어둠의 세력에서 정화한다. 이런 말은 공연한 소리가 아니

다. 정감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물에서 엿보이는 자연의 

마력을 느꼈을 것이다. 그것이 단순히 자연만의 힘일까. 자

연 너머에서 오는 어두운 무엇이 아닐까. 자연에는 그 온갖 

풍요와 아름다움 한가운데에 악과 악마의 힘도 담겨 있다. 

우리의 감관을 마취시키는 도시생활이 인간으로 하여금 

그런 것을 더는 느끼기 어렵도록 해놓았다. 그러나 교회는 

이를 알고 하느님께 저항하는 모든 힘에서 물을 “정화”하

여 “축성”하며, 물이 하느님 은혜의 힘의 도구가 되도록 기

구한다. 그래서 신자는 하느님 성전에 들어설 때면 영혼이 

맑아지라고 이마와 가슴과 어깨, 즉 온몸을 이 정하고 정화

하는 물로 적신다. 그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가. 이 예절

을 통해 죄지은 자연과 은혜와 결백을 그리는 인간이 서로 

십자가 표시 안에서 얼마나 잘 결합하는가. 

 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도 그렇다. 속담에 “밤은 아무에

게도 벗이 못된다”고 하였다.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. 우리

는 빛에 살기로 창조되어 있다. 나절의 빛과 의식의 빛이 

잠과 어둠의 다스림을 받을 무렵이면 사람은 해방되고 속

죄된 인간성의 상징인 성수로써 십자성호를 긋는다. 하느

님이 온갖 암흑에서 보호하시길 비는 뜻에서이다. 그리고 

아침에 어둠과 무의식에서 다시 깨어나 하루의 생활을 시

작할 때에도 또 한번 성수로 십자성호를 긋는다. 영세 때에 

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던 저 거룩한 물을 상기하

는 행위이다. 이것 역시 아름다운 예절이다. 이번에는 구원

된 영혼과 구원된 자연이 십자성호에서 만나는 것이다.  

성수 (2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

◎ 만군의 주님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24,7. 8. 9. 10)  

○ 성문들아, 머리를 들어라. 영원한 문들아, 일어서라.  

   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. ◎ 

○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?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,  

   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. ◎ 

○ 성문들아, 머리를 들어라. 영원한 문들아, 일어서라.  

   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. ◎ 

○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?  

    만군의 주님,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. ◎ 

 

◎ Who is this king of glory?  It is the Lord!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Psalms 24:7, 8, 9, 10) 

○ Lift up, O gates, your lintels; reach up, you ancient  

    portals,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! ◎ 

○ Who is this king of glory? The LORD, strong and  

    mighty, the LORD, mighty in battle. ◎ 

○ Lift up, O gates, your lintels; reach up, you ancient  

    portals,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! ◎ 

○ Who is this king of glory? The LORD of hosts;  

    he is the king of glory. ◎  

 

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12:30pm 

주일 8:30am - 12:30pm 

입당 : 희망의 순례자들   파견 : 473 (다해) 주님 봉헌 축일 



 

본당 소식 

▶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

    2월 2일(주일)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여 1년동안 사용할 

    본당 전례 초와 가정용 초를 축복합니다. 

    일시 : 2월 2일(주일), 교중미사  

    개인이 구입한 초도 가져오시면 축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 

▶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

    일시 : 2월 2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 장소 : 강당 

 

▶ 안나회 모임 

    일시 : 2월 9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 장소 : 소회의실 

 

▶ 2025년 재정위원회 임명 

    2025년 재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. 

    재정위원장  : 강인모 테오도시오 

    재정위원  : 남해나 베네딕다 

                     박준범 요한 

                    송인석 미카엘 

 

▶ Music Director 임명 

    김선영 세실리아를 Music Director 로 임명합니다. 

  

 

 

 

 

    

     

      

우리들의 정성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 

   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

   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

   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

    

▶ 가족미사 밴드 음악봉사자 모집 

   가족미사(주일 9시 30분)에 함께 하실 음악 봉사자들을   

   모집합니다.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로 보컬, 기타, 베이스,  

   키보드가 가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.  

   문의 : 김크리스 레지나 ☎ 213-327-6427 (text) 

            유기성 안드레아 ☎ 310-363-5720 (text) 

  

▶ 각 단체 물품 정리 공지 

   1층 복도와 2층 유아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각 단체별  

   물품들을 정리합니다. 각 단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물품 

   들을 1층 강당 수납창고 선반에 놓여져 있는 박스에 옮겨  

   정리 후 박스 겉면에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.  

   문의 : 총무 문상헌 대건안드레아 ☎ 213-268-7459  

     

▶ 사무실 업무시간 조정 

   사무실 업무량 감소에 따라 사무실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

   조정합니다. 

   주   일 : 오전 8시 30분 - 오후 12시 30분 

   수요일 : 오전 8시 30분 - 오후 12시 30분 

   목요일 : 오전 8시 30분 - 오후 12시 30분 

   금요일 : 오전 8시 30분 - 오후 12시 30분 

   

     

             

          

           

   

교  무  금  $    3,290.00  

주일헌금  $    2,711.00  

감사헌금  $      100.00  

합      계  $    6,101.00  

구자운  김정순 김충섭 나경흠 박동수 박순자 박종열 

방정복 손세호 안재만 오명섭 오수인 오신재 위진록 

이경태 이계옥 이동군 이미예 이은애 이현창 정판영 

채미정 최영신      


